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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경제포럼 소식 

9월6일 바툴가 몽골 대통령이 2017-동방경제포럼 일환으로 러시아 –몽골 세션에 
참석한다.  ‘러시아-몽골 : 회담장 - 극동’ 원탁회의에서는 양국협력 이슈 및 극동에서의 
공동 투자 프로젝트 이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극동캐피탈) 

신조 아베 일본 총리는 자신의 동방경제포럼 참석이 러시아와 일본의 협력 발전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Gazeta.RU) 

러시아와 일본 외교관들은 이번 경제포럼에서 쿠릴 섬 내 공동경제활동 일환으로 준비 
중인 파일럿 프로젝트들에 대해 양국 정상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리아 노보스찌) 

동방경제포럼에서 국제토론클럽인 ‘발다이’는 ‘4자회담, 러-중-일-미 : 협력가능성 
여부’ 세션을 준비하며, 이외에도 ‘러시아의 동방정책 – 결과와 새로운 목표’ 화상 
토론도 진행한다.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하에서 러시아와 외국 파트너들간의 협력 
통합 이슈를 다룰 것이다. (타스)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블라디보스토크 조치 도입은 FESCO 컨테이너 수출 운송량의 
획기적인 증대를 가져왔다”라고 차브로프 극동해운담당국장이 포럼에 앞서 밝혔다.  
(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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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정보 다이제스트: 극동 경제 발전

“동방경제포럼 기간 중 60편에 달하는 비즈니스 항공기가 입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에 입항했다”라고 공항 프레스 담당국이 밝혔다. (리아 노보스찌) 

 

동방경제포럼 실시 관련한 블라디보스토크 내 추가 안전조치. 9월4일에서 9월8일동안 
아약스만과 파리스만 수역내 소형선박을 위한 네비게이션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외 
정기운항을 하는 항공기를 제외하고 블라디보스토크 영공 내 비행도 제한된다. (타스) 

극동 뉴스

“2017년 6개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80%가 늘어난 3만5천7백명의 한국 관광객과 150%
가 증가한 7천2백명의 일본 관광객이 연해주를 찾았다”고 사포노프 연방관광청장이 
밝혔다. (태평양 러시아) 

‘고르느이 보즈두흐’ 선도개발구역 입주업체인 ‘호노카 사할린’회사는9월에 사할린 
주에 온천 복합시설을 오픈한다. 총 투자액은 5억 2백만 루블로, 이중 절반은 일본 
업체인 ‘마루신 이바데라’회사가 투자한다. (REGNUM 통신) 

’하바로프스크’ 선도개발구역 입주업체인 ‘테흐노콜 극동’회사는 수경재배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비닐하우스에 묘목 식재를 위해 인공토양을 사용하는 재배방법이다.  

참조 자료: 2017-동방경제포럼 운영기관인 ‘로스콘그레스’재단은 러시아 최대 국제회의 
및 전시회 조직 운영기관이다. ‘로스콘그레스’재단은 각종 국제회의, 전시회, 시민행사 
조직 및 운영을 통해서 러시아의 이미지 강화 및 경제 잠재력 개발 도모를 위해 2007년 
설립되었다. 재단은 이들 행사의 내용을 구성하고, 업체 및 기관에 컨설팅, 정보제공,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국제 경제 문제를 연구하고, 분석하며, 
이슈화하는 일을 하고 있다. 재단은 몬테비데오로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다양한 
연간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행사에는 세계 유력 기업가, 전문가, 매스미디어 
관계자들, 정부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프로모션하는 데 최고의 여건을 만들어 주며, 이외에도 기업의 사회기여활동 및 자선 
프로젝트 조성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동방경제포럼 운영기관 RosCongress재단


